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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,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연장 중단과 반응 

  

미국,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연장하지 않을 것(WSJ, 19.4.22)   

-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180일간 허용했던 8개국에 수입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음.   

5/2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예정  

-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국들은 이란에 대한 최대 경제압박을 지속하고 확대

하여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정권의 활동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성명 

-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/2일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조치가 만료된 이후에도 제한적인 면제 

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

-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요구 사항 충족을 합의한다면 미

국은 이란과의 추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달 

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 따른 각 국의 반응(CNN, 19.4.22)   

-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반발. 겅솽 외교부 대

변인은 미국이 취한 일방적인 제재와 '장기적 관할권'에 반대하고 이란과의 협력은 개방적이

고 투명하며 합법적이라고 성명 

- 터키의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외무장관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거부하고 주변국과의 관계 

수립을 스스로 하겠다고 전달 

- 인도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과거 미국의 원유 수입 제제에 대해 일방적인 제

재를 인정하지 않고 UN에 의한 제재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음  

- 사우디와 UAE는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의 유가 정책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힘 

- 한편,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이를 봉쇄하겠다고 위협  

트럼프, 허먼 케인 연준 이사 선임 포기 시사(Bloomberg, WSJ 19.4.22)   

-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허먼 케인이 자신을 연준 이사로 추천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며 그

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힘  

- 케인은 과거에 여직원을 성추행했고,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

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음 

-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공화당의 4명의 상원 의원이 케인을 반대했고, 상원의 53석이 있

는 공화당이 4표를 잃게되면 케인의 선임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였음 

- 지난 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케인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연준 이사직 후보를 사퇴하지 

않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결국 사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 

- 한편, 민주당 의원들은 스티븐 무어의 지명도 포기할 것을 요구.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

대표는 케인의 지명 포기를 발판으로 무어를 연준 이사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 

- 무어도 이혼한 전처에게 위자료 3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법정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

적이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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